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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주보 111호(예수승천대축일, 

1980년 5월 18일 자)는 위험한 시국에 

대한 한국주교회의의 시국담화문을 실었습니다. 그

리고 서울주보 113호(삼위일체 대축일, 1980년 6월 1일 자)는 

김수환 추기경님께서 5월 23일 자로 신자들에게 전

하신 말씀을 실었습니다. 이때만 해도 사실은 완곡한 

표현을 사용했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언론이 통

제되고 있었고, 당국의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 여부

를 알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. 

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5월 18일부터 조국의 평

화와 교회의 쇄신을 위해 9일기도를 함께 바치자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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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주보 1980년 6월 8일 자

온라인 서울주보: 서울주보 역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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